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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C, 원유 공급 부족하지 않다!
카타르 석유장관, 확실한 증거 제시하면 증산 … 하루 320배럴 생산

석유수출국기구(OPEC)는 원유 공급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만 증산에 나설 것이라고 압둘라 

빈 하마드 알-아티야 카타르 석유장관이 발표했다.

알-아티야 장관은 “고객으로부터 원유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들은 적이 없다”면서 “공급이 부족하다는 

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만 OPEC가 움직일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최근의 유가 강세가 수급난보다는 “지정학적 불안과 정유설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세계 석유 공급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OPEC는 9월11일 정례 각료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회동시기는 북반

구의 석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4/4분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OPEC는 3월15일 각료회담에서 2006년 말 생산량을 하루 170만배럴 감축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합의

해 OPEC의 산유량은 지난 6월 하루 평균 320만배럴에 달했다.

국제유가는 이란의 OPEC 대표인 자바드 야르자니가 7월24일 “필요하다면 OPEC가 증산에 나설 것”이라고 

발표한 것에 자극받아 7월24일 서부텍사스중질유(WTI)가 전일대비 1.8% 하락한 배럴당 73.56달러에 거래가 

마감되고 북해산 브렌트(Brent)유 선물은 2.2% 떨어져 75.16달러를 기록했다.

국제유가 하락은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의 석유장관이며 현재 OPEC 의장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알-함리

가 7월22일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한데도 자극받은 것으로 분석된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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